
높이 106m의 부소산은 부여의 진산으로, 백제의 궁성(宮城)이

자리했던 산이다. 고란사는 바로 산성의 북쪽 기슭에 자리한 고찰

이다. 

부소산성의 정문인 사비문을 들어서면 소나무 숲이 눈 맛 그윽

하게 펼쳐져 있다. 소나무는 활엽수를 제치고 부소산의 우점종으

로 군림하고 있다. ‘부소(扶蘇)’라는 옛 지명도‘소나무’에서 비롯

되었다고하니, 부소산은예나지금이나‘소나무산’이다. 

부소산은 토양이 비교적 척박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을주민

들이 땔감으로 낙엽을 긁어내다보니 낙엽이 썩어 부엽토가 될 시

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와 관광객들의 무제한 출입 등으로 인해 토양이 많이 산성화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전 지역에 살포하

여생명의숲으로되살리려고애를쓰고있다. 

토성 주변으로 수 천 년을 살아온 우리 소나무들이 우뚝우뚝

자라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 소나무는 군창터 주변에도 흩어져

있고, 영일루와 반월루 주변으로도 그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금강송처럼 강직한 맛은 없으나, 유려한 곡선미는 일품이다. 

‘백제송(百濟松)’이라 이름 붙여도 결코 억지스럽지 않다. 언젠

가 산림청이‘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

한 바 있다. 

사자루 아래 안부(鞍部)에서 궁녀사로 내려가는 길은 찾는 이가

드물어 호젓하기까지 하다. 궁녀사 지역은 부소산에서 가장 습윤

(濕潤)한 지역이다. 몇 종류 습지식물을 비롯해 갯버들, 왕버들, 물

오리나무등물을좋아하는목본들이여기저기자리하고있다. 

궁녀사 담벽에 낙우송(�羽松)이 우뚝하다. 새의 깃털처럼 생긴

잎이 가을이면 붉게 단풍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

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북미에서 수입되어 조경목으로 심어졌

으나, 일조량이 많고 습윤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중사찰에서

는어울리지않는다. 

활엽수림은 소나무 단순림보다 곤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서

식하고 있다. 따라서 조류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다. 청딱

다구리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띤 녹색이다. 주로 활엽수 숲에서 혼

자 생활하는데, 이따금 지상에 내려앉아 개미를 잡아먹기도 하고,

겨울철에는과일도파먹는다. 

낙화암과 고란사가 자리한 부소산의 북사면은 경사가 급해서

계단길 오른쪽으로 여기저기 암맥이 드러나 있다. 부소산 지질은

화강암과 편마암이 대종을 이룬다. 그 암맥은 백마강에 접해서 천

길 낭떠러지 단애로 끊어진다. 백화정은 바로 그 암맥단애 위에

앉은정자이다.  

낙화암 백화정과 고란사 일대는 경사가 급해서 유효토심이 거

의 없고, 토양도 척박해서 식생이 빈약하다. 간신히 뿌리내린 소

나무들도뿌리가앙상하게땅위로드러나발뿌리에채인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백화정 늙은 소나무는 오늘도

건재하다. 척박한 토양 탓에 키는 높이 자라지 못했지만, 줄기가

굵고가지가무성해노익장을과시하고있다. 

백화정에서 고란사까지는 200m 돌계단이다. 이 구간의 경관보

호목으로는 소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팽나무 등이 있고, 주변

에때죽나무들이군락을형성하고있다. 

고란사는 백제 아신왕 때 혜인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고려 때 들어와 백제 망국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원찰로 자

리매김했을것이다. 발굴유물들도모두가그무렵의것이다. 

고란사는 금북정맥의 거대한 바위 위에 앉은 절이다. 절벽단애

아래 가파른 경사지에다 높은 석축을 쌓고 법당과 요사채를 앉혔

다. 그러나, 좌향이 북방이라 햇볕이 들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둡

고 칙칙하다. 일조량이 적은 관계로 주변의 식생도 빈약하고, 연

간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출입으로 고즈넉한 산사의 맛도

기대하기어렵다. 

고란사의 법당 건물은 백마강 건너 은산면에 있던 숭각사(崇覺

寺) 건물을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숭각사의 폐사와 관련해 이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부여 내산면 녹산마을에 수령이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숭각사 주지스님이 불사를 하기 위해 그 은행

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랐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주인을 잃은 숭각사는 폐사되고, 남아있던 건물 일부가 고란사로

옮겨져지금의법당이되었다고한다. 

그 법당 앞마당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녹산

마을 은행나무의 후손인지는 알 바 없다. 그러나, 시멘트로 마당

을 덮는 바람에 은행나무의 생육환경이 좋지 못한 편이다. 은행나

무에대한대접이아쉽다. 

법당 뒤로 돌아가면 유명한 고란초가 있다. 고란초는 산의 그늘

진 바위틈이나 절벽에 붙어 자라는 양치식물이다. 뿌리줄기가 옆

으로 길게 뻗으면서 마디마디에서 길쭉한 잎이 달린다. 잎은 한

장 짜리 홑잎으로 진한 초록색을 띤다. 가죽처럼 빳빳하고 광택이

있는잎에는양쪽에좁쌀만한돌기가돋아있다. 

아쉽게도 고란사에서 고란초가 자취를 감춘 지는 꽤 오래된다.

현재 유리곽 안에다 인공적으로 몇 포기 고란초를 키우고 있는데,

관광객들은그것으로만족하고돌아선다. 

고란초가 사라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고란초가 뿌리박고 있

는 바위들이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조금씩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

면서 고란초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과

거에 비해 크게 나빠진 대기와 수질과 토양의 산성화를 들 수 있

을것이다. 

백마강 주변의 주장산, 천정대, 맞바위, 파진산, 성흥산 암벽에

고란초가 자라고 있는만큼, 고란사와 당국은 고란사 고란초에 대

한식생복원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절벽에는 구실사리 군락이 솜이불처럼 두툼하게 바위를 뒤덮

고 있다. 구실사리는 분류학상 부처손속(—屬 Sellaginella)에 속하

는상록성양치류식물이다. 

철사처럼 단단한 원줄기가 절벽에 붙어서 뻗고, 줄기에서 곁가

지들이번져서방석또는솜이불모양을이룬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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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소나무들‘백제역사’전하는듯…

궁녀사 주변 습윤 지역으로 갯버들 물오리나무 등 목본 많아

절벽단애 아래 세워진 고란사 일조량 적어 어둡고 식생 빈약

토양산성화 등 이유 고란초 자생 못해…식생복원 관심 가져야

고란사는 금북정맥의 거대한 바위 위에 앉은 절이다. 절벽단애 아래 가파

른경사지에다높은석축을쌓고법당과요사채를앉혔다.

(51) 부소산 고란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백화정은화강암과편마암이대종을이룬암맥단위에앉은정자다. 

고란초는산의그늘진바위틈이나절벽에붙어자라는양치식물이다. 

궁녀사낙우송(�羽松)은새의깃털처럼생긴잎이가을이면붉게단풍들

면서떨어지기때문에그런이름이붙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5분부터 7시까지

해맑은 미소의 법현 스님과 함께 하세요.

부 산 8 9 . 9  M h z / 광 주 8 9 . 7  M h z / 청 주 9 6 . 7  M h z / 춘 천 1 0 0 . 1  M h z / 안 동 9 7 . 7  M h z  / 포 항 1 0 5 . 5  M h z  

불불교교 음음악악의의 세세계계로로......

세계의 불교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신비로운 경험!

일요일 저녁 환상적인 불교음악의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의 빛이 되는 음악”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